
(지난호에 이어)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5시경에야 곡

성 입면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입면 면장은 

벌써 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

라며 선선히 내주었다. 요즘 가치로 1억 

원쯤 되는 거금이었다.

다음 날 돈을 확인한 주인은 무척 반가

워하면서 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룕우리는 곧 본국으로 떠

난다. 공장 안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손

대지 않고 떠날 테니 당신이 맡아서 해봐

라. 그리고 돈도 좋고 물건도 좋고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한 거시 있으면 말해 봐

라.룖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공장만 

맡겨달라고 했다. 주인은 공장 문서와 함

께 그동안의 정리라며 일본도(刀) 한 자

루도 내게 남겨 주었다. 룕오직 내 공장에

서 열심히 일해준 조선사람들에게 감사

할 뿐이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은 없으

니 장차 자네가 이 공장을 맡아 뱃심 있

게 운영을 해보라룖하였다.

파철공소 관리인이 되다

일본인 주인으로부터 공장을 넘겨받기

는 했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아 둔 채 세상 돌아가

는 사정을 관망만 하고 있었다. 주인 시게

우라는 1945년 10월 목포로 내려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나갔다. 주인이 떠나자 

나는 공장으로 이사를 했다. 주인은 귀국

에 앞서 그의 소유로 되어있던 공장부근

의 집문서(약20채)를 나에게 넘겨주고 갔

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 욕심이 없었다.

우리 사회의 질서는 그야말로 문란하

기가 짝이 없었는데, 일본인이 비운 집이

면 어느 집이고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이던 판국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오로지 

내가 일할 터전인 공장 하나만으로 만족

했다. 공장으로 이사를 마쳐 놓고 해방과 

더불어 이리저리 흩어졌던 공장 기술자

들을 찾아 나섰다. 다시 기계를 돌리기 위

해서였다. 모두들 내 권유에 흔쾌히 응해 

주었다.

이러는 사이 미군정이 시작되어 그해 9

월 23일에 미군 장교인 길버트가 군정지

사로 부임해 왔다. 길버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최영욱(崔泳旭)씨를 한국인 지사

로 임명하였다.

일인들이 두고 간 가옥의 대문에 서너 

명의 한국인 문패가 나붙는 촌극까지 벌

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9월 25

일을 기해 일체의 적산을 동결시키고 12

월 4일에는 그 소유권을 군정에 귀속시키

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체들에 대한 적산관리는 전

남도청 광공과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맡

기도록 하였다. 이때 관리인 선정에는 연

고권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럼에도 오

늘날 전방과 일신방직의 전신인 종연방

적 전남공장, 전남도시제사공장 등 대기

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관리인으

로 선정되었고,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주

조장, 극장, 여관 등은 비교적 연고권이 

잘 지켜졌다.

나는 그해 10월 전남도청 광공과로부터 

파철공소의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리

하여 11월 1일부터 룏파철공소룑라는 이름

을 그대로 사용한 채 공장 문을 열었다. 

당시 대부분의 적산 기업체들은 일본인

이 장악했던 경영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부족으로 원활한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

었다. 더욱이 관리인들은 기업을 일으키

겠다는 의욕은 없는 채 일인들이 남기고 

간 재고품 정리에만 급급했다.

파철공소 불하

파철공소는 해방 전에 꽤 많은 양의 일

감을 주문받아 놓고 있었는데, 나는 우선 

도청 농지개량과에서 주문받았다가 해방

으로 중단된 영광 법성포 배수갑문 제작

부터 시작해 석 달 만에 끝냈다. 이어서 

토건업자들이 맡겨온 수문 제작 등의 일

을 착실하게 해나갔다.

나는 일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실천하였다.

첫째,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생산된 제품의 이익을 생각하자.

특히 룏장사에는 신용이 최선의 상술룑이

라는 점을 제일 중시하여 고객과의 약속

을 생명으로 여겼으며, 함께 일하는 공장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일감은 날로 늘어났다. 직원들의 사기

도 높고 수입도 많아졌다.

당시만 해도 물자가 워낙 귀한 형편인

제다 화폐가치마저 자고 나면 폭락했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돈이 들

어오는 족족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재투

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시절 나는 

원자재인 쇠붙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을 누비고 다녔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못해서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타고 이동하

기도 밥먹듯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고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출범 이후 정

부는 미군정에 의해 관리되었던 일본인 

룏귀속재산룑을 이양 받아 이듬해인 1949년

부터 개인들에게 불하하기 시작했다. 불

하 역시 연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한 지인으로부터 룏배경 좋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공장을 뺏으려 하고 있다룑는 얘기

를 듣고 서둘러 불하신청을 했다. 이리하

여 1950년에 파철공소를 불하 받았다. 당

시 나에게 이 불하대금은 엄청난 돈이었

다. 그러나 다행히 불하가 있기 1년 전에 

사두었던 지가증권이 크게 올라 그 이익

금으로 불하대금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

었다. 한국 공작기계 공업의 선도자 구실

을 하게 된 화천의 탄생도 이 지가 증권

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

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6굛25 사변의 발발

공산 인민군이 광주에 들어온 것은 정

확히 1950년 7월 23일이었다.

책임자인 듯싶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공장을 접수하겠으니 언제고 자기네가 

요구하는 날짜에 비워줄 수 있느냐고 하

는 것이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마

고는 했으나 나도 이렇게 요구했다.

룕좋습니다. 공장은 가져가되 일자리는 

빼앗지 말아 주시오.룖 이같은 나의 요구

에 책임자는 한동안 무슨 생각인가를 하

더니 룕좋소. 동무의 말대로 할테니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시오.룖라며 보내 주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공장에 들러 동생에

게 방금 인민위원회에서 한 말을 전하고, 

혹시 그네들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거

든 군소리 말고 모두 내주되 가져간 물건

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만 잘 봐두라고 일

렀다.

실제로 내 판단은 적중했다. 인민군들

은 얼마 후 유엔군의 공습이 있자 우리 

공장 안에 있던 철판이란 철판은 모조리 

빼내다가 방공호의 뚜껑으로 사용했다. 

그들이 파놓은 방공호는 주로 서석동 일

대와 옛 광주세무서 자리에 많았다.

그들은 또 공장에 있던 전기 용접기까

지 죄다 가져다가 철판이나 쇠파이프를 

자르는데 쓰고는 백운당에다 버려두었는

데, 나중에 이것도 철판과 함께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장은 전쟁의 

피해를 비교적 덜 입었다.

 (다음호에 계속)

역사는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에 변하

는 것이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다. 그러

기 때문에 모두가 새롭게 바뀌는 것에 희

망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왕조가 바뀌

게 되면 망해 버린 옛 왕조에 대하여 연

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그 

화려했던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망

해버린 사람에 대한 정리(情理) 때문이 

아닐까?

삼국을 통일한 진(晉)은 북쪽으로 오호

(五胡)에게 내주고 남쪽으로 쫓겨 와서 

동진(東晉)으로 왕조를 재건하였지만 황

실을 이를 제대로 추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호족들이 군사력을 가지

고 황실에 맞서서 독립하여 스스로 황제

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환현(桓玄)의 환

초(桓楚)다.

그러나 이러한 환현을 쳐부순 유유가 

대신 등장하였다. 그는 북벌을 통하여 장

안까지 쳐 올라갔고, 또 환현을 몰아냈다. 

환현이 물러갔다고 해도 다시 권력이 동

진의 황제에게로 갈 수 없는 것이 역사

다. 그래서 힘을 가진 유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권력이 동진 황실의 사마씨에

게서 환씨로 다시 유씨에게로 옮겨 간 것

이다. 아마도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중

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순리일 것이

다.

유유는 이미 환현을 몰아내면서 대의

(大義)를 내세웠으

므로 동진의 최고

의 공신이 되어 황

제나 누릴 수 있는 

왕작(王爵)을 받아 

송왕이 되었고 다

시 구석(九錫)을 

받았다. 이제 올라

갈 곳은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 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 순리를 잘 알았다. 백척간두(百

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드디어 송왕 유유는 여러 사람과 술자

리를 마련하고, 짐짓 신세 한탄을 했다. 

룏내가 이처럼 아주 높아졌는데, 만물은 

꽉 차는 것을 꺼리니 오래도록 태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작위를 도로 돌려

드리고 경사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려

고 한다.룑그 많은 권력을 내 놓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말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고 입에 침이 마르

도록 칭찬을 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 부량(傅亮)이었

다. 그는 술자리가 파한 다음에 다시 돌아

와서 유유에게 황제가 있는 경사로 가겠

다고 하면서 허락을 받았다. 어디에도 현 

동진 황제를 내쫓으러 간다는 말은 없었

다. 마침 장성(長星)이 밤하늘을 가로 질

러 갔다. 장성이 나타나는 것은 옛 것을 

청산하고 새 것이 들어선다는 것을 암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부량을 회심의 

미소를 뗬다.

유유와 구체적인 말을 한 일은 없어도 

이미 뜻은 통했던 것. 부량은 경사(京師)

로 가서 유유를 경사로 불러들이라고 황

제에게 권고했다. 이 말을 들은 동진의 마

지막 황제 공제(恭帝)는 바로 알아들었

다. 자기의 시대, 동진의 운명이 다 한 것

을 안 것이다. 바로 유유에게 경사로 들어

오라고 연락했다. 그리고 룕환현의 때 진

씨(晉氏)는 이미 천하를 갖지 못하였는데 

다시 유공(劉公)이 연장하게 되어 곧 20

년이 되니, 오늘의 일을 본래 달갑게 여기

는 바이다.룖라고 하면서 유유에게 선양하

였다. 유유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더 황제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공제가 궁궐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

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인간

의 정리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리일 

뿐, 그 정리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은 정리에 

얽매지 않은 사람은 새로 황제에 오른 유

유나 이를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부량이

나, 그리고 물러나는 공제나 모두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나 온 세월을 거슬러 본다면 오늘에 

나타나는 현실은 당연한 것인 것이다. 마

찬 가지로 오늘 하는 일은 내일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한 것이다. 어찌 오늘

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총재단회비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권길상(부총재)  100만원

△권무탁(부총재)  100만원

△권용기(부총재)  100만원

△권영한(부총재)  100만원

△권주연(부총재)  60만원

△권인탑(부총재)  20만원

 소 계 580만원

▣ 찬조금

△옥소공문중(권희철)  10만원

△권혁원(안양공종회장)

 구기주 1박스

 합계 590만원

奇 稿 제 463 호         72014년 1월 1일 (수요일)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호에 이어)

夫婁旣平水土仍舊而奠民居, 萬民咸懷

其德. 及至粗定宅宇而, 濕汚之氣蒸成　

疫, 罹病死者甚多, 夫虞幷醫藥而治之. 又

値猛獸毒　乘間滋殖, 殆將橫行民間, 夫蘇

乃演高矢舊法, 以乾艾爲料, 金石相擊, 因

此廣造火種, 燻燒山澤, 於是獸　遠遁而其

害漸除. 今人, 多携取火之物, 有金 石 艾

三種, 必冠之以夫蘇之名, 如夫蘇鐵 夫蘇

石 夫蘇羽者, 皆原於夫蘇氏之完其功也. 

夫婁, 又使民帶劒戟而行, 及至關嶺, 必積

石爲堆, 行逢猛獸則用以爲備, 後世所謂石

子軍者, (爲)[謂]東國用武之一目, 而實原

於此也. 今遺俗尙存而, 野　村氓, 以此謂

石城隍, 頗懷畏敬之意. 何後俗之陵夷, 如

此其甚耶!

부루가 물과 흙을 예전과 같이 모두 바

르게 하고 백성들을 그 땅에 편안하게 살

게 하니 만백성은 모두가 그 덕을 가슴

에 품게 되었다. 대충이나마 집들을 정하

고 보니 축축하고 더러운 기운에 전염병

이 창궐하여 병에 걸려 죽는 자가 많아서 

부우가 의술과 약으로 이를 치료하였다. 

또한 맹수와 독충이 그 틈을 타고 무수

히 번식하여 머지않아 민간에 거리낌없

이 돌아다닐 것 같기에, 부소가 이에 고시

씨의 옛법을 헤아려 마른 쑥을 재료로 하

고 쇠와 돌을 맞부딧쳐 이로서 불씨를 만

들어 산과 못 등을 태우니, 그제야 맹수와 

독충이 멀리 숨어 버리고 그 해악이 점차 

제거되었다.

불을 일으키는 물건으로 지금의 사람

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것에는 쇠와 돌

과 쑥의 세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룏부소

(夫蘇)룑라는 이름을 머리에 붙여 룏부싯쇠

(夫蘇鐵)룑굛룑부싯돌(夫蘇石)룑굛룑부싯깃(夫

蘇羽)룑이라 하니, 모두 부소씨가 그 공덕

을 온전히 하였음에서 연유한 것이다. 부

루는 또 백성들로 하여금 검과 창을 지니

고 다니게 하였으며, 관문과 산꼭대기의 

고갯길 등 좁고 험한 길에는 반드시 돌을 

쌓아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지나다니

다가 맹수를 만나면 곧 그것을 사용하여 

위험에 대비케 하였다.

후세에 이른바 룏석자군(石子軍)룑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예의 한 종목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은 실로 여기에 그 기원

을 둔다. 지금도 그 풍속이 남아 있어 시

골의 늙은이와 들

녘의 백성들이 이

를 일컬어 룏석성황

(石城隍)룑이라 하

며 자못 두려워하

고 공경하는 뜻을 

품고 있으니, 뒷날

에 와서 풍속의 쇠퇴함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初, 神市之末, 蚩尤氏兄弟, 雖自　鹿退

歸, 而東人之占居淮岱者甚多, 與漢土之

人雜處, 農　織牧, 資以爲業. 且南鄙海島

之民, 皆以　珠魚貝, 相交易於漢土, 稍稍

住息於濱海之地. 至是海岱.江淮之地, 遂

爲其州里, 與漢土之民, 交(遊)[游]而錯

居.《尙書》所稱, 　夷 萊夷 淮夷 島夷者, 

皆是也.

처음 신시씨의 말기에 치우씨의 형제

가 비록 탁록으로부터 물러나서 돌아왔

으나 동방의 사람으로 회대(淮岱) 지역을 

차지하고 생활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한

나라 땅의 사람들과 섞여 거처하면서 농

사짓고 누에치며 길삼하고 가축을 기르

는 것을 밑천으로 하여 생업을 삼았다. 또

한 남쪽 지방의 바다섬 백성들은 모두 진

주와 물고기 및 조개 등으로 한나라 땅에

서 서로 교역하더니 차차 해변의 땅에 머

물러 살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해대(海

岱)와 강회(江淮)의 땅에는 마침내 마을

을 이루어 한나라 땅의 백성들과 교류하

며 섞여 살게 되니,《상서(尙書)》에 이

른바 우이(　夷)굛래이(萊夷)굛회이(淮

夷)굛도이(島夷) 등이 모두 그들이다.

夫餘之平南夷也, 洌水以南, 完服王化, 

以故靑丘之民, 得漸遷居, 及洪水旣平, 南

渡者益多. 於是南夷之人, 幷沾於神化, 遂

變其俗. 後之辰 弁諸族, 皆是也.

부여가 남쪽의 이인(夷人)들을 평정하

니 열수(洌水)의 남쪽은 완전히 왕의 교

화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 까닭에 청구

의 백성들이 점차 옮겨가서 살게 되었고, 

홍수가 완전히 다스려진 뒤로는 남쪽으

로 넘어가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로서 

남쪽의 이인들도 함께 신인의 교화에 물

들어 마침내 그 풍속이 변화하였으니, 후

의 진.변(辰.弁)의 뭇 부족들이 모두 그들

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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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 본지 2013년 11월 1일 (제461호) 

3면 추밀공굛충헌공추향제봉행란에 충

헌공 諱(휘)를 韙(위)로 바로잡습니

다.

바로잡습니다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③
▣ 김 영 헌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③

(지난호에 이어)

이 무렵 영남과 호서, 경기지역은 피난

민들로 넘쳐났다. 왜적의 침입이 가장 심

했던 영남좌도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모두가 영동으로 들어갔으며, 

영남우도 사람들은 전라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군사 모집을 위해 격문을 발표하다

약법 10조의 발표로 광주의 민심은 점

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근왕병 실패의 후

유증은 실로 컸다. 

군민들은 관리를 만나면 의심하고 두

려워 도망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았다. 더군다나 

용인패전 직전 광주사람 고경명을 맹주

로 하는 호남연합의병의 창설로 많은 광

주 장정들이 이미 의병에 참여했기에, 권

율은 군사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

이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권율은 최

선을 다한다. 먼저 그는 스스로 의병을 모

집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때 발표한 격문이 룙만취당실

기룚를 통해 전해진다. 여러 룏고을에 의병

을 소집하는 글檄召列君義兵文룑 로 그 해

석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천운이 막히고 나라가 암흑의 운을 당

하여 섬나라 왜놈이 틈을 만들어 백성들

이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었다. 늑대의 어

금니와 독사의 독이전국에 깊게 퍼져서 

닭소리나 개소리를 사방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 3천리 강산의 위급함이 조석에 달

렸노라. 슬프도다! 2백 년 국가 기초가 공

고함을 믿을 수 없어 임금이 서쪽으로 피

난하였으니 그 누가 통분한 한이 없으리

오. 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나또한 조국에 

몸을 바칠 뜻이 있으니 군부의 원수를 어

찌 잠깐 동안이라도 잊으랴! 신하된 도리

로 함께 물불에라도 뛰어들 각오이다.

이에 호남은 국가를 보위하는 근본이

며 왕업이 창건된 곳이다. 도순찰사는 군

사를 거두어 움직이지 않으니 국가에 봉

사하지 못한 죄를 피할 길이 없다. 백성들

은 적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아 슬프

다! 각 고을의 남아들은 모두 나라에 충

성을 다하라. 나는 언제나 국사를 생각하

면 피를 토하고 눈물을 지으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시종 두려움이 없으나 이리

떼와 같은 적의 세력이 더욱 방자하고 막

되어 횡행하는 이때 오합지졸로는 적을 

간단히 무찌르기 어렵다.

의병을 모집하여 피로써 맹세하고 흉

적을 소탕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여 함께 

토벌할 것이다. 우리들이 성심을 다하고 

우리 선조 대대로 물려온 산천을 맑게 하

여 다시 반석 위에 사직을 안정케 함으로

써 우리의 공명을 길이 역사에 남기자. 나

를 따라 왜적을 토벌할 사람은 속히 지정

한 날짜에 모여 주기 바란다.

권율은 룏늑대와 독사 같은 왜적(흉적)

을 소탕하여 사직을 보전하자룑는 비장함

이 느껴지는 글을 보내 의병참여를 호소

했다. 또 권율 스스로룑광주의병도청룑을 

직접 찾아가 독려하는가 하면, 관리를 각 

마을로 보내 군사를 징발해 오도록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써 5백

여 명의 군사를 어렵사리 모으게 된다.

당시 권율 휘하 관군은 용인전투에 참

전했다가 함께 돌아온 군사가 많지 않았

기에 의병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을 수 없

는 형편이었다.

10여 일 만에 5백여 명의 군사를 얻은 

권을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하

지만 이 정도의 군사로는 병기와 정예 군

대를 보유하고 있는 왜군과 대적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고, 6월 26일 전라도 각 고

을 의수령에게 의병분기를 권하는 긴급

한 격문을 보낸다. 룙쇄미록룚에 실려 있는, 

룏전라도 각 군 읍 수령에게 고한다告同道

州郡縣監룑라는 글이다. 해석문을 옮겨보

자.

1592년(선조25)6월 26일에 통훈대부 광

주목사 권율은 감히 한 격문을 전라도 각 

군 읍 수령에게 보낸다. 아아. 슬프다! 하

늘이 인자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쳤다. 왜란이 일어난지 불과 3개월 만

에 영남과 충청, 경기도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 2백년 문화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피비린내 나는 도륙屠戮의 참화를 받게 

되었다. 전 국민은 겁에 질렸고 임금은 파

천하고 사직은 폐허가 되어 주검만 늘어

갔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종보는 3면에 파종회 예하문중 난이며 파종순, 세차순으로 상단부터 게

재됩니다. 11월 문충공향사에 문경공 子 18世 익평공(길창부원군, 좌의정)과 안숙

공 子 18世 마전공(마전군사, 원종공신) 세향은 11월 기사 폭주로 게재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후손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바랍니다.

알림

(규원사화)

고 권승관 회장




